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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차기 사장 최종 후보 3인이 결정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어 13명의 사장 공모 지원자 가운데 이우호, 임흥식, 최
승호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 발표했다. 후보자 3명은 내일 열리는 정책설
명회를 통해 시청자와 MBC 사원들 앞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들이 공개 
검증의 기회를 갖게 된다. 

후보자 정책설명회는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절차에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가 전시성 이
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설명회는 공영방송 사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방송 독립과 공정 보도, 제작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
고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상암 사옥 로비에 마련한 ‘사장 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게시판
과 SNS에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 독립과 공정 방
송 수호, 제작자율성 보장,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제작비 현실화, 노동
조건 개선, 지역사 자율경영까지 다양한 분야의 요구와 질문들이다. 노동조합
은 이같은 구성원들의 요구와 질의를 모아, 다음주에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
하고,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7일 최종 면접에서 후보자
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이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 권력에 짓밟힌 MBC의 독립과 공공성, 제작 자율
성을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방문진 이사회가 끝까지 정부와 정치권
의 입김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시청자와 종사자들의 뜻을 존중해 자율
적,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
고 폐허 위에 MBC를 재건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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